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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한국사회운동사의 몇몇 상징적 국면들을 중심으로 대학생의 지위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60년대는 물론이고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학생은 소수의 특권층에 가까웠다. 당시 지식 담론을 독점하고 있던 대학은 소수만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런 만큼 대학 졸업장은 그 자체만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다. 대학생은 사회적으로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었고 스스로도 엘리트 지식인이라고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학생운동은 엘리트 지식인으로서의 자부심 

속에 국가와 민족이 나아갈 바를 논할 수 있었고 지식인의 부채의식으로 노동자민중에게 헌신했으나 내려놓을 ‘특권’이 

있었기에 ‘헌신’은 인정받을 수 있었다.

오늘날의 대학생은 어떠한가? 민주화 이후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곳으로 

변했다. 그런 만큼 대학생으로서의 특권은 사실상 사라졌다. IMF 외환위기는 대학생의 경제적 지위마저 빼앗아갔다. 

대학생은 이제 좁은 취업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무한경쟁에 돌입해야 한다. 그나마도 질 좋은 일자리는 소수에게만 

허락되고 나머지는 불안정 노동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늘날 대학생이라는 신분은 고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무언가가 되기 위해 더 많은 스펙을 쌓아나가야 할 불안정한 존재일 뿐이다. 더구나 지금대로라면 

졸업 이후에도 소수만이 ‘무언가’가 되고 나머지 대다수는 취준생, 청년실업, 빈곤 청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4월혁명 60주기를 1년 정도 남겨 놓은 오늘, 학생운동의 상황은 어떠한가? 애석하게도 과거의 영광이 무색하게 

민주화 이후 30여 년 동안 학생운동은 위기를 넘어 쇠락을 길을 걸어왔고 이제는 사실상 소멸될 처지에 놓인 듯하다. 

물론 오늘날에도 학생들의 저항은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학생운동’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과거의 것과는 전혀 다른 

불안정노동자들의 당사자운동이 되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학생운동이 없더라도 뭐가 아쉬운가? 과거처럼 휘황찬란 눈에 띄지는 않지만, 오늘날 청년 학생들은 

오늘의 상황에 맞게 저항을 이어오고 있다. 과거 선배세대가 그랬듯이 오늘날 청년 학생들 역시 가장 낮은 곳에서 처절한 

투쟁을 벌여나가고 있다. 이제는 내려놓을 특권도 없으며 구제의 대상은 그들 자신이다. 그것만으로도 과거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운동이 아닌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때는...’으로 시작하는 훈계가 아니라 그들의 성공을 

응원하면서 아낌없이 연대의 손을 내밀어줄 자세인지도 모른다.

전태일의 ‘대학생 친구’에서 불안정노동자로

한국사회운동사에서 대학생의 지위 변천사

38호 Issue & Review
on Democracy


